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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다시 소재부품인가?>

<목차>

1부 태풍의 눈, 부품소재
1장 대통령의 특명
2장 제조업의 근간, 부품소재
3장 부품소재, 빛과 그림자
2부 소재는 국가다
1장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2장 소재산업의 무한 가능성
3장 소재강국의 꿈
3부 미래 산업의 핵심, 소재부품
1장 급변하는 제조업
2장 차세대 소재부품기업들을 위한 제언
3장 차세대 제조업 기반기술 I

사물인터넷, 3D프린팅, 빅데이터
에필로그
저자후기

<2016.3.17, 도서출판 윤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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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소 다로(부총리), 스가 요시히데(관방장관), 세코 히로시게(경제산업성)
등과 함께 아베 신조 총리의 대표적인 측근

✓ 제1차 내각에서 경제산업상
✓ 제2차 내각에서는 경제재생담당상
✓ 아베노믹스(아베 경제정책)를 총괄
✓ 2016년 1월 불법 정치자금 수수 의혹이 불거지면서 일선에서 퇴진
✓ 지난해 10월 자민당 선대위원장에 취임

➢ 아베가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준비하는 과정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 인물
➢ 한국의 일본 제품 불매운동에 대해서도 망발

"일본 기업에 대한 영향은 없다“
"반드시 한국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이) 돌아간다. 관망하면 된다"

➢ 감성(感性, 소재-디자인), 재생(再生, 제조부흥), 혁신(革新, 국가개조)의 신봉자

<日 수출규제·보복 설계자>
아마리 아키라(甘利明),  그는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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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노마루반도체프로젝트> (부제 : 타도 삼성)

한일간 소재전쟁은 이미 오래전부터 준비되어 온 도발

➢ 기술개발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회로설계 등 각 업체가 우위를 점하고 있는 분
야는 각사가 분담해 연구개발에 효율화

➢ 정부가 예산을 대고 11대 메이커와 대학 연구소 등이 두뇌와 장비를 총동원

2003년 정부가 업계와 손잡고 추진하는 ‘반도체 산업의 부활’

히타치제작소

도시바
르네사스

테크놀러지

통산성

연구소

대학

※ 2006. 6 도시바의 독자생산 결정으로 붕괴, 하지만 13년뒤인 2019년 소재전쟁 촉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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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본 소재부품 교역 추이억 달러

❖ 소재․부품 對日 적자액은 ‘10년 243억불까지 확대되는 추세를 보였으나 그 이후
적자폭이 감소하여 ‘18년에는 151억불 수준

✓ 對日 소재․부품 무역적자(억불) : ’01)105→(’05)161→(’10)243→(’15)142→(’18)151
✓ 對日 소재적자(억불) : (’01)44 → (’05)81 → (’10)142 → (’15)67 → (’18)67
✓ 對日 부품적자(억불) : (’01)61 → (’05)80 → (’10)101 → (’15)75 → (’18)85

대일 무역수지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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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對日 소재부품 무역적자는 18년간 연평균 2.2% 증가하였으나 적자 비
중은 감소, 對日 수입의존도는 11.8%p 하락

✓ 소재․부품 산업의 對日 수입 의존도는 ’01년 28.1%에서 ’18년 16.3로 11.8%p 하
락 (‘19년 상반기에는 15.4%로 사상 최저 기록)

✓ 전체 對日 무역수지 적자 중 소재·부품 무역수지 적자가 차지하는 비중 역시 ’01
년 103.5%에서 ’18년 62.8%로 40.7%p 하락

대일 수입의존도

< 對日 수입의존도 및 무역수지 적자 비중 추이(%) >

구 분 ’01 ’05 ’10 ’14 ’15 ’16 ’17 ’18

對日수입의존도 28.1 27.1 25.2 18.1 16.5 17.8 17.3 16.3 

적자비중 103.5 65.9 67.2 76.0 69.8 63.2 56.5 62.8 

* 對日 수입의존도는 소재·부품 수입 중 對日 수입 비중을, 적자비중은 전산업 對日 무역수지 적자
중 소재·부품 무역수지 적자 비중을 의미

<출처 : 제4차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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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2005 2010 2015

품목명 비중 품목명 비중 품목명 비중 품목명 비중

1위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22%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20%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20%

열간압연및

압출제품

13

%

2위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13%

열간압연 및

압출제품
17%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합성피혁

14%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12

%

3위

기타

개별소재

반도체

8%
기타 개별소재

반도체
8%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8%

플라스틱 필름, 

시트 및 판, 

합성피혁

12

%

4위
기타자동차부

품
6%

플라스틱필름, 

시트및판, 

합성피혁

7%
기타 집적회로

반도체
7%

광섬유 및

광학요소
8%

5위
방송 및

무선통신기기
5%

광섬유및

광학요소
6%

기타 개별소재

반도체
7%

기타 개별소재

반도체
8%

6위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4%
기타자동차부

품
5% 판유리 6%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8%

7위
광섬유및

광학요소
4%

그외 기타

분류안된

화학제품

5%
기타자동차부

품
6% 기타자동차부품 5%

8위 축전지 4% 판유리 4%
광섬유및

광학요소
5% 기타합성수지 4%

9위 개폐장치 4% 기타합성수지 4% 기타합성수지 3% 기타유기 화합물 3%

10위 기타합성수지 4%

사진용

화학제품 및

감광재료

3%
기타일반기계

부품
3%

배전반 및

전기자동제어반
3%

지속적 개선에도 불구하고 `01~`15년 對日 수입상위 10대 품목은 70% 일
치율을 보이며 대일 수입 전체의 60~70% 내외 비중 유지
→ 이러한 경향은 근원적이고도 장기전략에 의한 대일본 대응이

필요함을 나타내고 있음

<출처 : 제4차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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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2005년 2010년 2015년

합성수지
수출 1.33 수출 1.88 수출 2.20 수출 2.11

수입 3.68 수입 4.29 수입 6.54 수입 6.05

플라스틱 필름
수출 2.05 수출 2.90 수출 4.36 수출 3.47

수입 11.18 수입 18.14 수입 24.87 수입 20.19

동, 압연, 압출 및

연신제품

수출 3.46 수출 4.41 수출 8.19 수출 8.06

수입 8.76 수입 15.42 수입 24.18 수입 22.00

자동차 부품
수출 5.40 수출 4.62 수출 5.92 수출 5.97

수입 14.94 수입 15.16 수입 16.28 수입 12.83

직접회로 반도체
수출 578.18 수출 1027.88 수출 749.19 수출 1392.60

수입 682.52 수입 1466.52 수입 1881.36 수입 2893.64

<소재.부품 對日 수출.수입 상위품목 단가 비교>

❖ 핵심 소재부품에 대한 기술경쟁력 열위로 저가 제품을 수출하고, 고가 제품을
수입하는 對日 역조 지속 무역구조 고착화

✓ ‘01~’15년 소재부품 대일 수출입 상위품목 단가 분석 결과, 상대적 저가제품 수
출-고가제품 수입 패턴의 불균형이 지속

<출처 : 제4차소재부품발전기본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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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수출규제대상품목의 특허현황

<출처 : 각 언론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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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1년 부품소재전문기업 등 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없었더라면… (지난 18년간 노력의 성과에 대해 재인식)

일본의 핵심소재 3가지의 수출규제와 화이트리스트 배제
가 없었더라면… (극일의 힘뿐 아니라 글로벌의 꿈을 주었다)

양국이 온갖 갈등과 문제를 봉합하고 유야무야 사이좋게
지내려 했다면… (일본 진면목을 알 수 있었다)

한일간 소재전쟁에서 이긴다는 상황은 어떤 수준에 도달
해야 할까?… (싸움에는 목표가 분명해야 함)

진정한 국가의 틀을 세우고 기술독립을 이루려면 원대하고도
당당한 소재부품정책이 수행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이런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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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소재부품, 태동의 시기

① 대통령의 특명

② 제조업의 근간 ,  부품소재

③ 글로벌 이슈에 대한 경험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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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최대 기여자?

• 고무로 나오키(89년), 오마에 겐이치(99년) → 언론에 기고(가마우지 경제론)

• DJ 대통령 진노 → 특별대책 마련

• 산자부 총동원령 → 장관-국장-과장-서기관 총력전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출범

• 15개 공공연구기관이 공동 참여하는 부품소재통합연구단 출범(01.06.18)

• 종료일이 없는 파견근무 → 2억 원의 차입과 함께..

• 담당공무원, 산-학-연 전문가들, 통합연구단 직원 → 헌신적인 노력

민간연구기관들이 국가사업에 헌신봉사 첫 케이스

• 자율결성, 입회금 납입, 협력운영

• 17개 기관으로 출범, 신선한 충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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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발굴 → 시장친화적 개발 → 기술지원 → 투자연계

• 기술개발에 수요-공급, 시장투자, 연구자원 투입

• KITIA를 통한 투자연계 → 새로운 시도

기술개발인가?기업육성인가?

• 대일무역적자 → 더 이상 방치곤란(기술독립)

• 부품소재 중핵기업 300개 육성 목표 → 부품·소재중핵기업발전대책(안) 발표

• 글로벌 공급기지화 → 보쉬, 덴소, 델파이등과 같은 대형*전문기업 육성

글로벌 공급기지 완성을 위한 신뢰성 체제

• 신뢰성 평가센터를 통한 기준제정 및 인증

• 해외기관의 상호인정 및 국제 인증

• 부품소재에 내구성 등 수명을 제3자적 국가 검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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왜 항상 어떤 때는 우수 성과를 자랑하고…
또 어느 때는 선진국 대비 얼마 얼마 부족 하다고 하는 건지…

자! 부품소재를 예로 들어봅시다!
휴대폰이 세대를 거듭하면서 어느 부품은 국산화 된 것도 있지 않는가?

그러니 몇 가지 제품을 대상으로 추적 분석 해보기로 합시다!
→ 그래서 1억 원, 6개월, 50여명을 동원해서 조사 분석 실시

노무현 대통령과 부품소재

<보고서> : 페이지 450 → 130 → 50 → 11(최종 VIP께 보고)
극칭찬 모범사례로 전부처에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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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세대인 흑백TV(~'79)는 초기단계에 수입부품의 조립생산을 통해 주문자상표방식(OEM)의

수출산업화까지 성장

○ 2세대인 칼라TV('80~'99)는 핵심부품(브라운관 등)의 국산화를 통해 핵심 수출상품으로 성

장하였으나 일본에 이어 세계 2위에 머무름

○ 3세대 디지털TV('00~)는 칼라TV에서 축적된 부품소재기반과 LCD 등 디지털 핵심부품을

기반으로 일본을 추월하여 세계 선두로 부상

※ 디지털 TV 국산화율 : ('00) 35% ➡ ('03) 70% ➡ ('05) 80%

[유형1] 초기 수입의존 후 핵심부품 국산화를 통해 세계 선두 수출산업화

□ 1세대에는 수입부품을 조립생산하고, 2세대에는 국산화를 추진하여 수출산업화를
달성하고, 3세대에는 세계선두로 도약

정 책 적 시 사 점

기술예측을 통한 지속적인 원천기술 확보 전략과 함께 차세대 성장동력 개발 시 핵심부품의 국

산화를 동시에 추진할 필요

완제품과 관련 부품소재 산업 발전 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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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2] 기술전환 시기에 집중개발로 단기간 내 국산화율 제고와 수출확대

○ 아날로그 무선전화기의 핵심부품(무선발신기 등)은 대부분 수입에 의존

○ 디지털 휴대폰은 국내 CDMA방식과 유럽수출용 GSM방식을 동시에 집중개발('96)

○ 서비스내용과 제품의 고기능화에 따라 세대가 구별되는데, 초창기인 1세대에서 국산화율이
급속히 증가하였으며 그 후 세대 전환 시 관련부품의 국산화율이 약간 낮아졌다가 다시
회복하는 형태로 발전

□ 휴대폰의 경우 아날로그 제품은 경쟁력이 취약했으나,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기에 디지털제품과 핵심부품을 집중 개발함으로써 세계 선두그룹으로

발전

정 책 적 시 사 점

새로운 서비스의 표준방식을 신속히 확정함으로써 관련서비스의 국제 경쟁력 확보와 관련 제품

및 핵심부품의 조기 개발이 가능

완제품과 관련 부품소재 산업 발전 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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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3] 초기단계부터 주요부품 계열화를 추진하여 완제품업체와 핵심업체가
동반성장을 통해 완제품과 관련부품이 함께 수출산업으로 발전

□ 자동차의 경우 '50년 13개 부품을 국산장려 부품으로 지정 ‧육성, '79년

전문화‧대형화를 위해 59개 부품 228개 업체 계열화 등을 통해 '04년 세계 6위의

생산국가로 발전

※자동차 국산화율 : ('70) 66% ➡ ('90) 90% ➡ ('05) 98% (자동변속기, 엔진 등)

○ 현대자동차는 91년 최초로 엑센트에 탑재된 알파엔진 및 트랜스미션을 개발한 후 '05년에는
기술도입선이었던 일본 미쓰비시 자동차에 세타 엔진을 역수출하는 형태로 발전

정 책 적 시 사 점

완제품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글로벌 소싱의 활용, 경쟁력 있는 해외 부품업체의 투자유치를 적

극 활용할 필요

완제품과 관련 부품소재 산업 발전 형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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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중심의 소극적 국산화 정책
자립형 글로벌
정책 추진

시장중심
발전기반 구축

추진

시책

추진

성과

한계

• 수입금지형

국산화 정책

’70년대 ’80~’90년대 2000년대 초 MB정부 출범 후

• 수입선 다변화
(‘79~’99)

• 2단계에 걸친
국산화 시책

• 수요·투자연계
R&D

• 신뢰성 인증제도

• 전략품목

기술개발 추진

• 패키지 형 R&D전략

• 조립산업 중심의

고도성장 견인

• 범용 부품소재의

수입대체

• 핵심소재 경쟁력 제고

• 부품소재 고부가치화

전환(LCD, 무선통신기기 등)

• 부품소재 수출확대

• Global Star기업
등장

• 대중소기업간

종속적 계열화

• 과도한 시장보호

• 경쟁력 배양 한계

• 핵심소재
對日의존 심화

• 한중일 분업구조상
불균형 심화

• 원천기술확보 한계

• 전문화 · 대형화
미흡

14

한국 소재부품정책의 변화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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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기술개발

핵심소재경쟁력강화

- 공동주관 기술개발

- 단독주관 기술개발

- 핵심소재원천기술개발

신뢰성향상기반구축

신뢰성산업체 확산

부품소재통계구축

부품소재 국제협력

부품소재 사업화

- 국제공동 기술개발

- 해외자금유치

- 마케팅, 네트워크 지원

한국의 소재부품산업육성 체계도



22/52

소재부품 발전 관련 대표적 오해와 진실

개발 신흥 부상 성숙 쇠퇴

Angels, FFF2

초기 투입 자본

VCs, Strategic Alliances IPO

M&A
공시된
시장

현
금

시간

컨셉

제품 출시
마케팅

확장

신규 업체 초기 성장 지속적인 성장

인큐베이션
단계

씨앗 단계 초반 단계 후반 단계
지속적인
성장 단계

죽음의 계곡

시험용제품

판매

소재부품 R&D 이후 경제적 성과 도출 과정의 소요 금융지원의 예

#. 자료 : 산업연구원_제3차 소재부품발전 기본계획(안)

➢오해: 소재부품 발전의 관건은 핵심 원천기술 확보이며 이를 위한 체계적 R&D만 제대로 된다면

R&D 이후(정책지원 효과, 산업화, 수출,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성과)는 시장에서 저절로 달성

➢진실: 소재부품의 발전과 그에 따른 최종재의 고부가가치화, 수출시장 선점과 일자리 창출 등의

경제적 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과학기술 기반 확충과 R&D 이후 금융 및 세제상의 지원, M&A, 활성

화, 신규투자여건 조성, 초기시장 형성 등의 다양한 정책지원 및 제도 개선을 통한 산업화에 오랜

기간이 소요되는 것이 일반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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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경쟁력향상사업을 기업지원방향 및 지원수단으로 분류해 보면 5대 지원수단(기술개발, 기
반구축, 기술지원, 국제협력, 사업화지원으로 분류할 수 있음

부품∙소재경쟁력향상 체계

부품소재산업 기반강화
(우수기업 발굴)

아이디어

창 업

사
업
화
·

시
장
진
출

• 자금, ORT                 

• 공정, 제품개발

• 장비, 시험·평가

• 자금, 애로지원

시험, 분석, 인증

수출, 투자유치, 전시회

품질, 신뢰성

수 출 · 마 케 팅

기술개발

애로해결

시 제 품

양 산 개 발

기업혁신역량
및 경쟁력 강화

고부가치화
및 시장진출 확대

글로벌 시장진출 확대

부품소재기술개발사업

소재원천기술개발사업

신뢰성향상기반구축

소재정보은행 구축

전문기업기술지원사업

부품소재국제협력사업

기업성장 주기 기업 지원 방향 지원수단별 세부사업

기술개발

국제협력

사업화지원

기반구축

부품소재통계 구축

부품소재사업화

기술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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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 · 소재 종합기술지원 체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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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M&A 활성화 지원사업을
통해 국내외 M&A 기업 정보 제공 및
시장 진출을 지원

❖ 소재  부품 기업들의 M&A 추진
과정에서 인수자금 조달 지원을 위해
다양한 M&A 전문펀드 설립

❖ 세계경기 둔화로 인한 수출입 감소
❖ 대EU 수출의 직접적 감소
❖ 중국경기 악화로 인한 대중 수출감소

글로벌 이슈 및 시사점

주요 이슈 일본 대지진

❖ 석유제품, 철강판, 무선통신기기, 금, 
은 등의 대일 수출 증가

❖ 플라스틱제품, 수송기계, 가정용 전자
제품, 수산물 등의 수입둔화

❖ 열연강판 등의 수입선 다변화 및
제3국 수출 확대

◆대일의존 및 무역적자 해소기회로 활용

◆일본 정부의 지원책들로 인한 위협요인

유럽 재정위기

◆ 새로운 수출 주력품목 육성 필요

◆ 수출 및 수입시장 다변화 필요

글로벌 M&A 활성화

◆ 해외 M&A에 대한 국내기업 관심

수준이 낮아 활성화 대책 필요

◆ M&A 정보 및 자금조달 등

정책지원에 대한 강화가 필요

국내 영향

시사점

❖수출다변화 및 M&A활성화 필요성 증가
✓ 수출품목 및 수출국가 등 국내 소재부품 수출다변화 및 Dual Factory 필요성

증가
✓ M&A를 통한 기술확보 및 해외진출기반 조성에 대한 정부지원 및 대책강화가

요구

글로벌이슈에 대한 경험 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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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소재는 국가다!

① 부품소재에서 소재부품으로

② 소재산업의 무한 가능성

③ 기술선진국의 소재개발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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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기술균형(high-tech equilibrium)

산업화초기에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중간재 생산기업이 임계 수준 이상 존재할 경우 최종재 산업

과 중간재산업의 발전이 상호 상승적으로 작용하는 상태

YES

NO

고기술균형
(high-tech equilibrium)

저기술균형
(low-tech equilibrium)

전문성과 다양성을 갖춘
부품 · 소재생산기업
임계수준 이상 존재

부품·소재산업과 최종재 산업 간에 강한 상호의존성(interdependence)과 상호인과성

(circularity)이 존재

부품 · 소재산업의 발달 정도에 따라 후발국의 성장경로에 복수균형이 존재

부품·소재산업의 발달 정도에 따라 후발국 성장경로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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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력·자금 등 연구자원이 대기업에 편중, 글로벌 부품소재기업 성장에는 한계

→ 제조업의 공동화 방지, 중소부품소재기업의 연구개발 역량 확충 등이 주요 과제
→ 투자주도에서 혁신주도 단계로 이동 중

선도적인발전형태를띤부품소재를선정, 다차원적으로발전과정및요인을조사분석할필요가있음

완성품
견인

부품소재
기술추격

부품소재
원천기술 개발 위주

→ 기술리드

기술추격과
개발 혼재

대기업

중심

대중소

협력강조

Global Sourcing

부품소재기업 약진

정부

주도

투자
주도

혁신
주도

부의
주도

요소
주도

고기술균형(High-Tech Equilibrium)

저기술균형(Low-Tech Equilibrium)

부품·소재산업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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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스플레이 산업

IC 봉지재

코팅막 소재

감광성 수지

전선 에나멜 코팅제 (1만원/kg)

내열 필름

필름형 담체

유연 인쇄회로 기판

연구개발
(1961 – 1970)

1970 19751960 1980 19901985 1995 2000 2013

액정배향막(2,000만원/kg)

층간 절연재(3,000만원/kg)

수동 전자 소재

원천기술

연구개발 생산

기초소재원천기술개발의파급효과가매우큼

자동 산업

산업 •기계 분야

반도체 산업

부품소재의 파급효과 (예:폴리이미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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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는 막대한 경제적 부가가치를 창출하며, 연관 산업의 경쟁력 향상에 크게 기여

* 탄소섬유 자전거 1대 가격 = 스틸소재 자전거 약 44대 가격

소재가 창출하는 부가가치 (예 : 자전거)

중 량 : 20Kg 

소재원가 : 20,000원

판매가격 : 200,000원

중 량 : 12Kg 

소재원가 : 60,000원

판매가격 : 6,210,000원

중 량 : 8.5Kg 

소재원가 : 150,000원

판매가격 : 8,550,000원

스 틸 알루미늄 탄소섬유 복합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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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완제품을 구성하는 핵심 기초물질로, 금속, 화학, 세라믹으로 대별되며, 전방산업의 핵심근간

소재 개발은 장기간에 걸쳐 막대한 투자비가 소요되며 성공 가능성도 낮으나 성공 시 국가경제에 미

치는 파급효과가 매우 큼

완제품 조립생산 능력의 세계적 평준화로 핵심소재의 확보 여부가 산업 경쟁력의 출발점

소재산업의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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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소재선진국의 정책 시사점

□ 세계 각국의 소재개발 패러다임은 연구개발 효율성 증대, 기술개발 주기
단축, 기술간 융복합 추진 등의 방향으로 전환 되고 있으며, 미래 환경변
화 및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신소재&전략소재로의 지원 주류

❍ (미국) 국가적 차원에서 전략적 육성이 필요한 소재(에너지, 환경, 우주항
공, 국방 등) 개발에 중점을 두며, 소재의 상업 가속화를 위해 지식기반
데이터 공유/ 분석 인프라 구축을 추진

❍ (일본) 첨단소재 기술개발 및 상용화에 중점을 두며, 최근에는 신원소전략
프로젝트를 통해 희소원소를 대체하는 기술의 창출을 위한 다분야 융합
연구 확대 및 소재분야의 글로벌화를 지향하는 연구센터 지원에 집중

❍ (독일) 수요기업-부품소재업체-연구기관 간 긴밀한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소재기술을 개발하는 특징이 있으며, 학제간 융합연구를 지원하는 산업
소재기술개발프로그램 (MATECH-WING) 추진

❍ (중국) 자국의 소재ㆍ부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국산화율 향상 및 완제품
조립위주였던 산업의 무게중심을 소재ㆍ부품ㆍ장비로 이동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전략을 추진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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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는 공정 경험과 노하우가 성패를 좌우하는 아날로그적 성격이 강하
므로 ‘작은 연못에서 큰 잉어를 잡는다’는 모노츠쿠리 문화에 잘 부합

✓ 일본 특유의 계열(系列) 구조상 밸류체인의 중.하류부분(부품, 조립)과
상류부분 (소재)간 장기적이면서 안정적인 상호의존 관계 작동

✓ 시장을 먼저 선점한 후 역설계(Reverse engineering)가 불가능하도록 핵
심 원재료의 배합, 처리공정을 블랙박스화함으로써 기술적 진입장벽 구
축

일본이 소재강국이 될 수 있었던 원인(3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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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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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사유 품목수 수입액
(억불)

비고

1. 원천기술력이 부족한 경우 13 36.1

2. 고도 기술력이 부족한 경우 43 77.3

3. 고도기술력은 있으나 공급이 부족한 경우 11 85.7

4. 고도기술력은 있으나 국내 시장성이 부족한 경우 7 17.7

5. 전략적 차원에서 수입하는 경우 8 16.5

6. 기술, 브랜드, 품질경쟁력 등 신뢰성이 부족한 경우 18 27.5

100대 대일 수입품목 수입사유
(2008년도 분석기준)

❖ 모든 소재부품을 국산화해서 자급자족하려는 것은 기술력, 개발역량, 경제성 등
측면 등에서 바람직하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음

❖ 따라서 중요도, 기술역량, 경제성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정하고 최적 개발주
체를 선정하여 <전략적>으로 <꾸준히> 추진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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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소재강국을 위한 정책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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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정부 소재부품정책 주요변천사

✓ 오마에 겐이치 기고문에 DJ대통령 격노 → 강력 대응 지시
✓ 법제정, 예산확보, 통합연구단 설립 등 강한의지로 신속추진
✓ 범정부 ‘부품소재발전위원회’ 가동 → 정권 바뀌어도 지속적

추진 의지

DJ

✓ 소재부품산업 육성 관련예산 대폭 감소 및 일부 사업 폐지
✓ 출연(연) 주요기능을 중소기업애로기술해결로 치중
→ 전반적으로 소재부품기술개발 소홀해지는 상황

GH

✓ 기본 기능.역할 강화와 예속 지속 투입 유진
✓ 소재부품산업을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촉매제, 고리로 활용
✓ 수급기업간 공급안정화를 위해 신뢰성향상 강화

참여

✓ 한국부품소재산업진흥원 해체(KEIT, KIAT로 이관, 법인해산) 
→ 컨트롤타워 기능 매우 미약해지는 상태 초래

✓ 소재부품기술개발 사업 등 예산 소폭 감소
MB

시사점 : 정부가 바뀐다고 ‘소재부품 기술독립’을 위한 정책이 바뀌거나 변질되면
오늘과 같이 국가적 위난 상황에 처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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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결국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보배!

대학 등 기초연구의 상용화 연계 개발에 관한 이해가 긴요
수요기술의 발굴, 이전거래와 함께 상용화지원이 절대 필요

② 국가차원의 메가프로젝트 기획이 필요하다!

R&D자금만 대량 투입한다고 소재부품 기술독립은 쉽게 달성되지 아니함
장기전략에 의한 우선순위, 체계적 추진체계 및 장기 투자가 필수

① 강력한 컨트롤타워없이는 성공하기 어렵다!

기획, 조정, 실행, 평가 등 컨트롤타워의 설치는 성공의 중요한 선결요건
R&D, 양산화, 신뢰성, 사업화, 글로벌진출 등 일괄추진체계가 중요

철저한 수요기반 + 국가차원의 전략 + 상용화연계 + 글로벌시장 목표
→ 獨 : MATECH Pro. & WING Prog., 韓 : 수급기업간공동기술개발사업

지금은 ‘意思決定’이 아니라 ‘意志決定’이 중요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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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태로 인하여 ‘소재부품’이 국가전략상 매우 중요하다고 확인되었으
므로 지속적, 전략적, 집중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상설 조직 설치가 시급

✓ 대통령 직속으로 ‘(가칭) 소재부품특별위원회’를 설치
✓ 위원장 : 대통령(또는 국무총리)
✓ 상근부위원장 : 장관급(강한 추진력을 갖춘 전문가)
✓ 산하기구(추진단) : 기술개발, 글로벌진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기반구축, 성과분

석 등
✓ 실무진 : 산업부, 과기부, 중기부 등 부처공무원 및 외부전문가로 확충

➢ 법 제정당시 국무총리가 위원장이던 ‘부품소재발전위원회’가 수차 회의만 하고
결국 장관급으로 격하, 현재 활동과 역할 無

➢ 소재부품 개발은 산업부가 주무부처가 되어 과기부, 중기부, 국토부, 농림부 건
설부 등 범부처적으로 추진되어야 성과를 낼 수 있음

➢ 정부가 바뀌더라도 정책이 급변하거나, 외면되거나, 중단되는 일이 없도록 ‘불
가역적’ 조항을 개정법률에 명시할 필요 있음

➢ 위원회와 각 기구가 실질적으로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임무를 수행할 수 있도
록 세부적으로 정해서 정책적 효과를 거양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정책제안 1 : ‘(가칭)소재부품특별위원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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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전략적 필요 및 기업확보가 시급한 기술개발을 효율적으로 수행.전담
할 조직을 ‘소재부품특별위원회’ 산하연구소로 설치

✓ 대안1 : 기존 산업계출연(연) 5~6개 연구기관의 연합하여 새로운 연구기구로 출범
- 기존조직의 흔쾌한 참여와 의무감이 관건

✓ 대안2 : 소재부품과 뿌리기술 연구기능이 강한 연구기관을 소속변경(예:생기원)
- 부처협의와 정부의지가 중요, 구성원의 안정감을 줄 수있도록 명확한 임무부여

✓ 대안3 : 과거 ‘부품소재통합연구단’을 재구축하여 기술개발과 Tinktank로서의 기능
과 역할 재부여
- 가장 효율적이기는 하나 단장의 리더십과 공동추진사업예산 투입이 관건

➢ 결국 ‘대일 기술독립’은 무엇보다 기술개발을 통하여 근원적으로 헤쳐나가야 하
며, 시장친화적기술개발을 보다 강화해 나가야 할 것임
→ 또한 국가전략상 특정과제에 대해서는 지정연구기관(팀)에 임무를 특별히

부여하고 ‘속도전’으로 확보하는 전략 구사
➢ ‘소재부품기술개발’은 ‘기술’자체만 개발하는 것으로 완결되지 않고 글로벌공급

체계에 진입하는 것까지를 목표로 해야 함
→ 기술개발-시제품-양산개발-신뢰성인증-수요자검증-글로벌진입

➢ 또한 소재부품공동기술개발, 구매조건부기술개발 등 사업에 국산화, 수입대체, 
글로벌진출 등에 강한 과제는 우선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

정책제안 2 : 기술개발 및 Thinktank 설치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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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육성이 단기적으로는 대일무역역조개선에 집중하더라도 장
기적으로는 ‘글로벌공급네트워크’의 중심이 되는 것으로 설정하여야 함

✓ 따라서 국제전시회, 바이어초청, 신뢰성향상 등 글로벌진출에 중요한 행사 및 이
벤트를 병행할 필요 있음

✓ 소재 대형수요자들은 대부분의 주요소재 수요공급을 대형 전시회 등을 통하여 탐
색하고 공급처를 결정하는 경향이 강함

➢ 국제소재부품전시회 : 우리기업이 개발한 소재.부품.장비를 전시회를 통하여
구매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해외 우수 소재부품에 대해 탐색할 수 있는 기회
를 마련할 필요 있음(수요.공급 다변화)

➢ 해외 Big Buyer초청 : 글로벌시장 진출을 위해 해외소재부품시장의 ‘큰 손’을
매년 정중히 초청하여 수요.공급 탐색과 계약성사의 기회로 삼도록 초청하는 행
사를 정기 개최(시장 다변화)

➢ 신뢰성 강화 : 수요자가 인정해줄 때 비로소 소재는 제 값을 하게 되는만큼 국
가인증(R-Mark : Reliability- Mark)을 선진국 인증기관과의 상호인정, 글로벌대
기업에서의 수요자인증 대행 등을 확대 추진(수요자 확대)

정책제안 3 : ‘글로벌공급기지’ 달성 사업기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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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기술은 결국 가장 기초적인 물리, 화학과 수학을 기반으로 연구되고
사업화가 될 수 있는 영역이므로 대학과 연구기관의 역할이 매우 지대하
다고 할 수 있음

✓ 대학 부설연구소, 출연(硏)의 기초.응용연구 성과를 발굴하여 사업화로 연결시키
는 ‘(가칭)공공소재기술상용화지원사업’의 신설하여 기초.응용기술의 조기사업화
를 유도할 필요있음

※ 독일 MATECH Program 추진사례 : 지정대학(초기 9개실용화연구대학)의 기초
연구성과에 대해 사업화, 상품화 가능성이 높은 기술을 발굴하여 조기에 상품화
및 사업화를 촉진하는 사업으로 큰 성공을 거두고 지금도 진행중

➢ 현재 각 대학에서는 부설연구소에 대해 연구전담교수를 임명하여 기초분야 연
구를 강화하고 있어 이들 기술에 대해 소재기술로 조기에 상품화 및 사업화될
수 있도록 적임 대학 또는 연구기관을 지정하여 지원사업을 책임있게 추진할
수 있도록 제도화

➢ 특히 대일수입소재 100대품목을 정밀 분석하여 전략적으로 반드시 조기에 개
발할 필요가 있는 소재에 대해서는 지정대학 및 연구소를 통하여 조기에 상용
화해가는 전략이 유효할 것으로 판단

➢ 이 때 특별위원회 추진단 등에서 우선순위, 개발기관, 성과예측 등을 검토

정책제안 4 : 대학, 출연硏 등 기초.응용기술개발 촉진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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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재강국, 부품대국’달성을 위한 다양한 기술획득전략을 구사할 수 있도
록 기술탐색, 기술이전.거래를 위한 온라인 기술이전거래플랫폼 구축

✓ 소재부품의 특성상 기술개발에 장기간 소요되고, 수요자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거나, 특허분쟁 등에 시간이 걸리는 등 여러 상황이 예상되므로 이에 대한 맞
춤형 기술획득지원사업이 긴요함

➢ 기업의 자체기술개발전략은 시급히 필요한 경우에는 효율적이 못하므로 ‘자체
개발 ＋기술이전’을 통하여 핵심적 기술개발전략과 시급히 확보해야할 경우를
대비하여 외부기술탐색과 거래를 지원하는 플랫폼을 구축(2020년 본예산 반영, 한국

기술거래사회,T-Market)

➢ 중소기업이 대기업등 수요처에 공급할 때 일정 여건하에서 클레임이 발생하는
경우 수요자 및 공급자 공히 큰 피해발생이 예상되므로 이를 보상해주는 신뢰
성보험 또는 피해구제기금을 설치운용함이 바람직

➢ 급할수록 돌아가라는 말처럼 시급한 채로 수요자 요구에 따라 국산화개발을 진
행하면 얽히고 설킨 특허분쟁에 휘말릴 가능성이 농후하므로 개발이전 또는 개
발단계에서 특허분쟁을 예방할 수 있도록 ‘소재부품특허분석지원사업’을 추진
할 필요있음(특허전략로드맵 작성지원 등)

정책제안 5 : 다양한 기술획득전략에 대해 안정성 확보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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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재부품산업육성이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의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가 가치를 공유하고 중요한 협력의 매개가 되는 지원사업을 충분히
전개

✓ 수급기업간 공동기술개발, 개발기획정보 공유, 전시회 등 공동참여, 신뢰성표준 공
유, 인력.자금.정보 제공 등

➢ 철저히 가치가 공유된 상황에서 유익한 거래가 형성되는 점을 감안하여 기획정
보 공유에서부터 글로벌진출에 이르기까지 연계.협력의 공동노력이 담보되도록
지원

➢ 특히 전기전자분야에서와 같이 대기업群이 공동으로 매년 개발기획정보를 발
표하고 협력사들이 공유하는 행사를 확대 개최하는 것이 상생발전에 바람직하
다고 봄(대기업 주도 M&A활성화도 시도해볼만함)

➢ 일반적으로 미국(M&A선호), 일본(공동개발&공유). 독일(대학연구소 활용) 등의
방법으로 기업의 기술확보전략을 구사하고 있으며, 이제부터 우리는 학연＋산
이 공동개발하고 기업이 일정 활용하는 방안과 대기업과의 공동개발 추세를 늘
려가는 전략을 구사함이 효율적으로 봄

정책제안 6 : 대중소기업상생협력의 기반 강화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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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품·소재 중장기 로드맵에서 발굴한 50대 소재원천기술 품목 중 선택과

집중을 통한 GLT 조기 확보 품목의 중점 지원 강화

✓ 2030까지 30개의 GLT기술을 확보할 경우 연평균 약 7,300억불의 매출이 발생할

것으로 분석

✓ 특히 기업적 측면 뿐 아니라 경제·산업적 측면에서의 전후방 효과도 매우 클 것으

로 예상됨

➢ 고위험·고불확실성의 소재개발사업의 경우 산업발전법상 고위험 첨단기술분야

에 적용하는 ‘성공불 융자’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 추진(소재전문모태펀

드설립)

➢ 부품·소재 생산기업의 질적 향상을 도모할 수 있는 GLT 성과지표 개발 등을 통

해 기업의 지속적 부가가치 창출 유인

- 일본의 경우 해당 품목의 세계시장을 장악하고 있는 첨단 부품·소재업체들의 경상이익률

은 10~30%대의 높은 수준

정책제안 7 : GLT(Global Leading Top)확보를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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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분담체계 컨트롤타워체계

➢ 소재부품기업을 육성하기 위해 보완적 또는 필수적이었던 기능들
이 각각 따로 작동하는 상태에 놓이게 되므로서 기술개발사업과
분리운용되왔고 모든 기능들이 연계되어 시너지를 내지 못하고
있음

소재부품
기술개발

민간투자
연계

종합기술지
원

(인력파견)

소재부품
통계포털

소재
정보은행

신뢰성
R-Mark

KIAT

과제기획

글로벌M&A

KEIT

국제협력

소재부품
기술개발

(통합연구단→KMAC)

컨트롤타워

➢ 2001년 특별법 제정당시 기획된 체계로 2010년까지 운용되
었으나 공공기관 선진화에 의해 KEIT와 KIAT로 분산되었음

➢ 이제 컨트롤기관을 부활하여 강력한 추진력으로 대일소재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반드시 복구되어야한다고 판단
함

민간투자
VC연계

애로기술
종합지원
(인력파견)

글로벌M&A

국제협력

소재부품
통계포털

소재정보
은행(확대)

신뢰성
R-Mark

테스트베드
(강화)

과제기획
(국내외)

국내외
M&A

클레임
보험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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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과거 대책 이번 대책

기술

개발

예산 ‣ 19년간 5.4조원 (연 2,900억원 수준) ‣ 매년 1조원 이상 선택과 집중투자

적시성
• R&D 기획·예타에 3년 소요 →

신소재개발,공급안정화관련적시성저하
• 예타면제를 통해 6개월 내 조기 착수

방식
• 평가기관 중심의 기술개발 방식 채택

-다각적인기술개발접근미흡

• 파격적 추진방식 도입
-경쟁형R&D,상호보완형R&D,기술도입R&D등

주체 • 과제 수행기관의 자율성 제약
• 수요-공급기업, 대학등으로사업단 구성
-자율적목표설정․변경,자체관리

생산연계 •국내생산역량에대한치밀한분석부족
•기술미확보,상용화前단계,양산단계에따라기술

개발,신뢰성및실증테스트지원

협력

생태

계

수요연계 •구매조건부R&D등개별사업단위연계

• 수요-공급 기업간4가지 협력모델제시
① 협동연구개발형 ② 공급망 연계형
③공동투자형④공동재고확보형

지원 • 개별 건의에 대한 지원
• 협력모델에 대한 예산/세제/입지/규제완화 등

패키지총력지원

M&

A

방식 •개별수익형접근

•‘인수금융지원협의체’구성
- 핵심 기술보유 M&A 대상 발굴, 자문‧컨설

팅,인수자금등종합지원

세제 •벤처,중소기업등국내기업에세액공제 •핵심소재부품장비해외기업인수시까지확대

투자유치 •소재부품장비기업인센티브미흡
• 최우선지원등인센티브대폭확대
• 국내 생산역량을 고려한 전략적 유치

기업육성
• 일반적 기준에 의한 전문기업 인증, 별

도 육성정책 미흡

• 핵심품목 글로벌 전문기업 육성
- 핵심품목의 대외경쟁력, 기업역량, 전략

성(생산‧매출 계획) 등 검토 후 지정

법․제도 • 소재부품특별법(한시법, 장비 미연계)
• 소재부품장비특별법으로 확장, 전면개편
• 상시법으로 전환하여 제도 완비

추진기구
• 소재부품발전위에서 기본계획 심의

*산업부장관주재,각부처차관등20인

• 소재부품장비 경쟁력위원회 신설
*위원장(경제부총리),부위원장(산업부장관)
• 실무추진단 운영

관계부처
합동
소재부품장비
경쟁력
강화대책
(비교)

(20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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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소싱네트워크의 중심국가
- ‘극일(克日)’을 위한 국산화에서 글로벌소싱…

❖전문기업육성 – 대형화 전문화
- 보쉬, 덴소, 델파이, 인텔 같은 대형전문기업 육성

❖부품소재전용공단(투자유치)
- 거대고객을 잃지 않으려는 해외소재기업을 유치할 수 있는 기회

❖소재부품기업에 대한 규제개혁 및 노동개혁
- 화관법, 화평법, 주52시간, M&A, 투자유치 등

❖종합기술지원(연구인력 파견)
- 기업에게 기술개발자금을 투입해도 연구할 인력이 거의 없는 현실

❖GVC에서의 향후 연계협력
- 상황이 호전될 때를 대비, MCT Alliance구축 필요

‘소재强국’ ‘부품大국’을 위한 남은 과제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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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가 힘을 모으는 거야 좋지만…
누구나 잿밥에 관심을 둔다면…

그래서 컨트롤타워가 필요하고, Thinktank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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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상황에서 부총리체제의 컨트롤타워가 강한 힘을 발휘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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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는 목줄이 묶인 양쯔강의 가마우지 같다. 
목줄(부품산업)이 묶여 생선(완제품)을 삼켜도
곧바로 주인(일본)에게 바치는 구조다.”

(일본 경제평론가 고무로 나오키 89년 ) 
“부품산업이 일천한 한국 산업은 재생할 수 없다. ”

(오마에 겐이치 99년)

혁 신
<<가마우지 >>
• 철저한 수탈형
• 수동적 수확형
• 순종적 활동형
• 주인에게 선택

<< 펠리컨>>
• 철저한 자립형
• 능동적 수확형
• 가족적 나눔형
• 약진적 상생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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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근
010-7223-3777

dkleeldk56@gmail.com

소재强국!

부품大국!
극일에서 글로벌소싱네트워크

의 중심국가로!


